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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대기업들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의 최개 500 기업체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눈에 띱니다. 종업원수로 측정을 하면 최대 회사는 월마트 (Wal-Mart)입니다. 미국의 육해공군및 해양경비대를 총 망라한 군 이원은 120만 명인데 비하여 월마트사의 총 종업원수는 170만명입니다. 그러니 월마트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미군의 인원보다 50만명이나 더 많습니다. 월마트의 창설자이었던 고 샘 월튼 씨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합치면 세계의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입니다. 최근에는 샘 월튼 씨의 아들 중의 한 사람이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지만 아칸사 (Arkansas)주에서 시작한 조그만 한 상점이 이렇게 커지게 될 줄을 샘 월튼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월마트를 이어서 제2위의 기업은 엑슨 모빌 (Exxon Mobil), 제 3위는 제너럴 모터즈 , 제 4위는 포드 그리고 제 5위 는 제너럴 일릭트릭사입니다.  2005년에 500대기업에 포함되려면 2004년에 비하여 최하위급의 년 매상이 약 15% 증가를 한 125억 달러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낸 것은 아닙니다.이익을 근거로 하여 평가를 해보면 최고 다섯개 기업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이익을 많이 올린 기업은 엑슨모빌사인데 그 회사는 연간 이익으로 2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2위는 로열 덧취 쉘 (Royal Dutch Shell)사, 제3위는  시티구릅, 제 4위는 제너럴 일렉트릭사, 그리고 제 5위는 브리티쉬 페트롤리움 (BP)사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을 할 것은 BP사는 총 매출이 엑슨모빌의 2710억 달러보다 140억 달러나 많은 28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엑슨모빌보다 100억 달러나 적은 153억 달라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즈와 포드사는 각각 제 3위와 4위를 차지하는 큰 회사이지만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포춘지는 아시아의 대기업도 선정했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대기업은 제1위가 도요다 자동차, 제2위가 NT&T, 제 3위가 히다찌, 제 4위가 미쯔비시, 그리고 제 5위가 혼다 자동차로 열거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제 칼럼을 통하여 소개를 해드렸듯이 도요다 자동차는 GM이나 포드사보다 훨씬 소량의 자동차를 미국내에서 판매했지만 이익은 전년대비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와 휘발유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먼저 개발한 도요다 사는 하이브리드 형인 프리어스를 구매하려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2개월이나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판매호조에 힘입어서 도요다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혼다와  GM도 하이브리드를 생산 하지만 도요다사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도요다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업게에서 도요다사의 돌진을 쉽게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GM사와 포드사는 하이브리드 기술에 있어서 기선을 도요다사에게 내준 현시점에서 하이브리드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수소차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분해하여 착출한 수소로 달리는 자동차를  GM사는 2년 연속 자동차 쇼에 출품을 했습니다. 시퀄 (Sequel)이라는 모델 명으로 선보인 수소엔진 자동차는 수소의 저장탱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고 주행거리도 휘발유 자동차와 비등한 탱크당 300마일입니다. 자동차의 마력수나 가속도도 휴발유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개발은 끝냈지만 생산 단가를 낮추는 일과 대대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도 향후 약 10년을 내다보고 있는 이 수소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지금 코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산유국들이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제일 원유수입을 많이 하는 미국은 자국내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입법을 추구하고 있고 이 번에는 그법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보입니다. 미국내의 지하에 저장된 원유는 사우디보다 많다고 하니 단기적인 면에서도 미국이 회교국가인 산유국가들에게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고 진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석유회사가 속한 말로 떼돈을 벌고 있지만 포춘 500기업의 흥망성쇠는 칠면조의 얼굴처럼 변화가 무쌍합니다. 결국 능력있는 경영자는 장 단기적인 앞날을 내다보면서 닥쳐올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현재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능력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  

